
바티칸과 이스라엘 

댄 저스터 

 

최근 바티칸은 중동의 교회 지도자들 및 주교들을 모아 포럼을 주관했습니다. 바티칸은 아마도 그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각 지도자들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포럼은 결국 이스라엘을 맹렬히 

비난하는 선언문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교들은 중동 위기에 있어 이슬람의 지하드보다도 

이스라엘에 잘못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들은 이슬람에 복종을 요구하는 전통에 

따라 살아온 터라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선언문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령자라는 신화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나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1948 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나라의 

공존을 촉구했던 UN 결의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 결의안이 거부되었을 때는 점령할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7 년의 국경으로 이스라엘이 후퇴할 것을 촉구하는 UN 결의안도 국경의 협상을 허가하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선언문은 진짜 반유대주의를 보이며 이스라엘의 선택이 예수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주교들 하나하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주교들은 바티칸 공식 교리(교리문답 674 

문단)에 정면 대응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로 인해 유대-카톨릭 관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 세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완전한 외교 관계를 

정립했을 때, 중동 주교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사전에 그를 막고자 했습니다. 

 

미국 선거와 우편 폭탄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 월 2 일 화요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론 조사를 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대다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제 관계와 이스라엘에도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지난 목요일 오후 10 시 반, 보안 요원들이 두 개의 우편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잉글랜드 

노팅엄 Nottingham 공항에 위치한 UPS 의 화물 항공기에서, 또 하나는 두바이의 페덱스 Fedex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폭탄에는 강력 폭발물 powerful explosive material 이 담겨져 있었는데, 디지털 인쇄 기기의 잉크 

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폭탄 꾸러미 모두 예멘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곳에 위치한 알 카에다 훈련 

기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편 폭탄이 목표로 하고자 했던 것은, 시카고 지역의 유대 회당 두 곳이었습니다. 폭탄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첩보부대가 넘겨준 정보 덕에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언론 대부분이 

임박한 미국 선거에서 누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정권과의 대화를 정책으로 추구한 오바마의 승리로 보여질 것인지, 테러에 대해 더 긴박한 보안 정책을 

촉구해 온 보수파들의 승리로 보여질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반더풀 가의 영웅들 

 

2 주 전, 저희는 <피플>지의 투표에서 의료 선교-재난 구호 활동을 하는 반더풀 가정을 뽑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 드립니다. 반더풀 가정은 

<피플>이 선정한 “올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www.MMDR.org 를 참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샤니와 앤드류의 결혼 

 

저희가 사랑하는 영적인 딸 샤니 Shani와 새로운 팀원 앤드류 Andrew 가 이번 월요일에 결혼합니다. 그들은 

양가와 친구들 가운데 약 100 명 이상의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토박이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식과 행사 전체 가운데 예슈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도, 통렬하게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 책과 책자 

 

타나흐(구약)에 나타난 예슈아에 관한 아셰르의 새 책을 영어로 출판하는 문제와 전도 책자를 히브리어로 

찍어내는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 다 제목은 “누가 아브라함과 오찬을 했는가?”입니다. 

저희는 이 책과 책자가 대중들에게 하루 빨리 전해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셰르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열린 ‘티쿤 투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 내 

메시아의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부흥하는 비전과 우리가 그 비전을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된 메시지는 롬 11 장 25-26 절에 기초한 

저희 사역의 근거를 요약한 바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상태를 정리해 

보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강의 중엔 마지막 때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 23:39 – 이스라엘의 부흥은 재림에 앞섭니다. 예슈아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것은 유대 

민족이 당신의 초림의 도구로서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재림에도 쓰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슈아의 탄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마 23 장의 예언은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언약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 24:14 – 왕국 복음은 재림 이전에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개인적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가 왕국을 맞을 준비가 되기 전에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수 없습니다. 

 슥 14:2 – 재림 직전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공격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고, 그 분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여 이스라엘 및 전세계에 송출할 것에 대한 비전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교회에 전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아셰르가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녹음해 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번에 무료로 배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면, http://www.mediafire.com/file/5wny0dpm6x95cb1 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